
[원문]
樎自明了樂學亦得樂同迷人樂能分別 白妄言

宣佛勅謗佛妄法如斯等類說法如雨盡是魔說卽非
佛說 師是魔王 弟子是魔民 迷人任他指揮 樂覺墮生
死海但是樂見性人妄稱是佛此等衆生是大罪人
他一檛衆生 橀入魔界 樎樂見性 說得十二部經敎 盡
是魔說 魔家眷屬 樂是佛家弟
子.
스스로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거나 얻을 것이 없으므로
미혹한 이와는 다르겠지만 흑
백도가릴줄모르면서부처님
의가르침을편다고망언을한
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허망
한 짓이다. 그러니 이런 무리
는아무리많은설법을하더라
도모두마구니의소리이지부
처님의말씀이아니니라. 스승
이악마의왕이고제자가악마
의 백성들인데 어리석은 사람
들은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느
라생사의바다에빠지는줄을
알지못하는구나. 자기의본성
도 보지 못한 이가 망녕되이
스스로를부처라말하지만, 이
런중생들은일체중생을속여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큰 죄인이니라. 성품을 보지 못하면 12부경의 가
르침을설하여도모두악마의소리이고악마의권
속이지부처님의제자는아니니라.

[해설]
우리가불교를믿는것은무엇을얻기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본래부처인데부처를등지고오
랜 생을 살아 온 것으로 인해서 본래는 부처이지
만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때문에본래부처가되기위해서불교를
믿는다는것을아셔야합니다. 무엇을얻기위해서
불교를믿는다면잘못된믿음입니다. <반야심경>
에‘무지역무득(無智亦無得)’이라는 말이 있습니
다. 지혜도없고얻을것도없다했습니다. 왜냐하
면 성품은, 다시 말해서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깨닫게
되면 물질이 아니니, 그 어떤 문자나 언어로 표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이라는
것에서오는것이거든요. 그런데성품을보고부처
가 되면 우주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사가 없
는 도리를 모르는 분들은 흑백도 가릴줄 모르는
분이기때문에부처님의가르침을편다고하면부
처님을 비방하는것이니 허망한 짓이라고말씀하
신 것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용(用)’인지

‘체(體)’인지정확히구분할수있는분이법을설
해야한다는뜻이지요. 그렇지않으면자신도속이
고남도속이는일이되기때문에함부로하지말
라는뜻입니다.

‘이런 무리는 아무리 많은 설법을 하더라도 모
두마구니의소리이지부처님말씀이아니니라.’
여기서‘마구니소리’라는말을하고있습니다.

무상무념(無想無念)으로 용을 삼고 무주(無住: 머
무는 바 없는)의 행으로써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군더더기이거늘, 어찌생사를초월한도리를모르

는 이가 설한 것을 법이라 할
수있느냐는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백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경을설하면안된다고
달마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
신겁니다. 
콩이 콩나물 공장과 인연이

되면 콩나물이 되고, 두부 공
장과 인연이 되면 두부가 되
고, 떡 방앗간과 인연이 되면
떡고물이되고, 부지런한농부
를 만나면 수십 배의 콩으로
탄생되고, 시멘트바닥에뿌려
지면 말라 없어지듯이 생사를
떠난자리를체로삼고설하지
못하면자신도윤회를면치못
할 것이며 가르침을 받는 자
또한생사를벗어날수없습니
다. 이것은 눈 먼 맹인이 보지
못하는맹인을이끄는것과다
르지않으니선지식을만나바

른가르침을받아야합니다. 우주를그대로하나로
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화두 또는 염불을 하고
진언을 해야 외도(外道)가 아니고 정도라는 얘깁
니다. 성품을 보고 하는 수행이 아니면 모두 마구
니입니다.
따라서 성품을 보지 못한 자가‘12부경(부처님

께서일생을통해법문하신경)’을설하게되면어
두운중생들을속여서악마의세계로들어가게하
는큰죄인이된다는말씀입니다. 부처님의제자라
하면부처님께서설하신본래뜻을이해하며생사
가 없는 자리를 증득해야만 부처님의 법을 이어
받은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한다면이것은악마이며이또한악마
의소리일것입니다. 선지식을만나바른가르침을
받아야생사를벗어날수가있습니다.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무엇에 의지하여 생
사를면하겠느냐.’
이말씀은정확하게어디에마음자리를두고정

진하는것인지를몰랐을때하는얘깁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정진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
래의마음자리를떠난생각은모두번뇌이고, 생각
하기이전의자리가진짜부처님이라고알아야합
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임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화두를 들거나 또는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성품에마음을두고수행하는것입니다. 어떤수행
을 하든 생각 이전의 자리에 의지해야 한다는 얘
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할 때 깨달을
수있습니다. ■청주혜은사주지

[원문] 
관음보살대의왕
(觀音菩薩大醫王)
감로병중법수향
(甘槜甁中法水香)
쇄탁마운생서기
(灑濯魔雲生瑞氣)
소제열뇌획청량
(消除熱惱獲淸凉)
-파계사원통전

[번역] 
중생병고치는큰의사이신관세음보살님
감로수병속에법수향기로워라
마귀의구름벗겨버리고서기살아나게하시며
모든 번뇌 씻어 버리고

청량함을얻게하시네. 

[선해(禪解)]

우리는 부처님을 두고
성인(聖人)이라고부른다.
성인이란지혜와덕이매
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인간을 말한
다. 처음에는부처님도성인이아니라우리중생같
이고통을받고감정의굴곡에쉽게흔들리는평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부처님은출가하여치열하고쉼없는정진
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
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한다면 부처님처
럼될수있다는잠재능력을지니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불자들이명심해야할것은그런부처

님의가르침을어떻게우리생활속으로접목시켜
자기것으로만들수있는가이다. 이러한사실들을
우리들은몸소체험하고알고있으면서도정작실
천에옮기지못하는우(遇)를범하고있는것이다.
이를깨닫지못하면깨달음이란먼길일수밖에없
다.
인간이짐승과다른이유는바로마음이란내면

성(內面性)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런내면속
에숨겨진자질을발견하여이를꾸준하게갈고닦
아야만 비로소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 고로
중요한것은‘마음’을어떻게잘다스려가꾸는가
에달려있다.
오늘 주련여행은 팔공산 파계사의 원통전이다.

이 사찰은 갓바위로 유명한 대구 팔공산(八公山)
서쪽기슭에자리잡은동화사(桐華寺)의말사로서
신라 애장왕(804년)때, 심지(心地)가 창건하고,
1605년(선조 38) 계관(戒寬)이중창하였으며, 조선
숙종(1695년) 때현응(玄應)이삼창하였다. 특히영
조(英祖)의출생과관계되는설화가전해지고있는

데 숙종의 부탁을 받은 현응은 농산(聾山)과 함께
백일기도를하였고, 기도가끝나는날농산이숙빈
(淑嬪) 최씨에게 현몽하였으며, 이렇게 태어난 아
들이후일의영조였다는것이다. 
숙종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파계사 주변 40리

이내의조세(租稅)를받아쓰라고하였으나현응은
이를거절하고선대의위패를모시기를청하였다.
이는지방유림(儒林)의행패를막으려는것이었다
고전해지고있다. 관세음보살상을개금할때불상
에서 나온 영조의 어의(御衣)는 이 설화의 신빙성
을더해준다. 
때문에 파계사는 대웅전이 없고 관세음보살을

주불로모시고있는원통전이중심법당이다. 이안
에있는목조관음보살좌상은보물로서흠잡을데
없는균형미와화려함이미의극치를보여주고있

는데 특히 머리위의 보관은 당초무늬와 꽃무늬가
매우정교하다. 
현존당우로는2층누각인진동루(鎭洞槰), 법당

인원통전(圓通殿), 적묵당(寂默堂) 등이있고, 부속
암자로현니암(玄尼庵) ·성전암(聖殿庵) ·금당암
(金堂庵) 등이 있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보
물로서구도나형식에서특색을갖추고있고필법
과 채색 또한 품격을 지닌 뛰어난 작품으로 18세
기 초를 대표하는 불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
럼, 주련의내용속으로들어가보자.

‘관음보살대의왕 감로병중법수향: 중생병 고치
는큰의사이신관세음보살님감로수병속에법수
향기로워라.’

파계사하면빼놓을수없는것이바로관세음보
살상인데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한다는 보
살이다.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
펴본다는 뜻이며, 관자재(觀自在)는 이 세상의 모
든것을자재롭게관조(觀照)하여보살핀다는뜻이
다. 
결국 뜻으로 보면 관세음이나 관자재는 같으며

물론 그 원래의 이름 자체가 하나이다. 보살
(bodhisattva)은 세간과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성
자(聖者)이므로 이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
悲)의마음으로중생을구제하고제도하는보살이
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제하는 구세보살(救世菩
薩), 세상을 구제하는 청정한 성자 구세정자(救世
淨者),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을 베푸는 시무

외자(施無畏者), 크게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익되게하는대비성자(大悲聖者)라고도부른다. 
따라서주련에담긴내용은중생이가진삼독(三

毒) 즉탐욕, 성냄, 어리석음을고쳐주는의사가바
로관세음보살이라는말씀이다. 이는바로현대의
의사와다를바가없으며한마디한마디전해주
시는법또한법수(法水)처럼그지없이향기롭다는
뜻이다.

‘쇄탁마운생서기 소제열뇌획청량: 마귀의 구름
벗겨버리고서기살아나게하시며모든번뇌씻어
버리고청량함을얻게하시네.’

인간의번뇌는자신이만든다. 번뇌란곧마음속
에든마귀의그림자이며구름이다. 이를쫓아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관세
음보살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악도(惡道)의 그림자를
벗겨내어인간이본래부
터 지니고 있었던 깨끗
하고 청정한 마음을 되
살려 놓게 하신다는 말

씀이다. 
이와같이길을잃고그릇된길속에서헤매다가

어둠속에떨어지는게바로중생이다. 관세음보살
님은이러한중생들을구제하기위해지혜의등불
을 밝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 주기 위해
스스로중생들의등불이되셨던것이다. 참으로가
슴깊이새겨야할전언(傳言)이다. 
이와같이우리중생들은생사의흐름속에헤매

고 있으며 애욕의 바다에 잠겨 무지(無知)와 미망
(迷妄)은열겹, 스무겹으로뒤덮여있다. 또한그
마음을버리지못하고동여맨채칠흑같은어둠속
에서두려움으로떨고있다. 중생은번뇌가가리키
는대로자신도모르게오욕에물들고취하여망상
을일으켜영구한세월동안괴로움의고통을받고
있음을알아야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미혹을 벗어나 중

생의고뇌를낱낱이알고끊어윤회의세계에서해
탈한사람이되셨다. 이것이바로대비(大悲)의경
계이다. 따라서부처님은중생을적멸의세계로인
도하기위해최고의진리를45년동안설하셨는데
이러한부처님의전언이오늘날사찰속의주련속
에곳곳마다담겨져있는것이다.   

■조계종원로의원

성품본사람이곧선지식대자대비로중생건지시네

세상의모든소리듣고살펴보시는관세음보살

중생의탐욕성냄어리석음고쳐주는위대한의사

덕산스님의달마록선해

‘보리달마면벽정관지도’(유단택作)

달마혈맥론15

월월서서 스스님님의의

주주련련 이이야야기기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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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02-2004-8200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불교의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앞장서온현대불교신문.
보다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지 사사 명명

부 산 지 사
대 구 지 사

충 청 지 사

경남동부지사

경남서부지사

005511))663322--00006644 // 001111--884477--11221111
005533))776688--88000088 // 001166--881133--88000088

004433))773322--55556600 // 001100--99442222--88445533

005555))335533--11119966 // 001177--665500--11119966

005555))335555--77447722 // 001111--99331122--22222288

연연 락락 처처 지지 사사 명명 연연 락락 처처

광주전남지사

전 북 지 사

영 주 지 국

경남남부지사

006622))338844--33000099 // 001166--662299--11550088

006633))991100--88997777 // 001111--99664422--77773333

005544))663344--33442299 // 001111--99337733--33777788 

005555))774466--99777788 // 001111--887700--00002211

코막힘한방(韓方)으로해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한의학박사 원장 노 동 일보건학박사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수요일오후휴진) ☎053)552-8800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봉축합니다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